
부평동부교회 소그룹 교안 · 1 설교 요약

감사의 비결
본문 민수기 11:4-23 · 2026년 11월 22일 소그룹 모임 · 설교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오전예배

설교 요약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전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감사가 한 군데도 없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설교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무엇이 불평을 그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1 백성의 불평, 그 뿌리는 탐욕

만나밖에 없다는 불평의 원인은 굶주림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은 쉽게 퍼지고, 가진

자에게도 찾아오며,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2 감사의 비결 ① 자족을 배우라

탐욕을 이기는 길은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오지 않고 훈련해야 하며, 하나님의

품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 자랍니다.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3 모세의 불평, 사명의 무게와 의심

모세는 백성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무게에 눌려 죽여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그는 고기 문제를 의심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4 감사의 비결 ② 믿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심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현실

너머의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습니다.

결론 ·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이므로, 자족과 믿음으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자는 초대입니다.

핵심 포인트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탐욕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여 감사를 막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귀하게 여기며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감사의 출발점이고, 믿음은 감사의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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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부교회 소그룹 교안 · 2 나눔과 적용

감사의 비결
본문 민수기 11:4-23 · 2026년 11월 22일 소그룹 모임 · 설교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오전예배

마음 열기

가볍게 시작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다가 새삼 고맙게 느낀 사람이나 물건이 있나요?

나눔 질문

1. 요즘 ‘이것만 더 있으면’ 싶은 아쉬움(자녀, 건강, 노후와 경제, 일터, 살림 등)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작아 보였던 때도 있었나요?

2. 눈앞의 큰 문제(자녀 걱정, 부모님 돌봄, 건강 검진, 일자리와 노후 등)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신 일이 희미해졌던 적이 있나요?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도우셨나요?

3. 자족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이번 한 주 내가 해 볼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예: 감사

세 가지 적기, 비교하지 않고 하루 보내기,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 등)

이번 주 적용

매일 저녁 오늘 받은 은혜 한 가지를

당연한 것이라도 찾아 적어 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문제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지난날 도우신 일을 떠올리며

기도해 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품이 족하다’고 짧게 고백해

봅니다.

기도 제목

더 가지려는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족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나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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